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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바울은� 억울하게�재판을� 받습니다.� 그럼에도� 불구하고� 지금� 자신

의� 상황들을� 가리켜� ‘도우심’,� ‘은혜’� 라고� 표현합니다.� 우리가� 어려

운� 상황� 가운데� 처했을� 때,� 하나님을� 원망하지� 않고,� 오히려� ‘감사’

와� ‘은혜’� 가� 떠올랐던� 기억이� 있습니까?� 그런� 경험이� 있다면� 함께�

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우리는� 직장이나� 가정에서� ‘나처럼� 예수� 믿어보라!’고� 당당하게�

말해볼� 수� 있습니까?� 어떤� 부분이� 나로� 하여금� 주저하게� 만드는� 것

일까요?� 정직하게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가장� 마음에� 와닿은� 부분은� 어떤� 부분인지� 함께�

이야기해�봅시다.

좋은� 일이� 있을� 때� 감사하는� 것은� 누구나� 할� 수� 있습니다.

하지만,� 어려운� 일이� 있을� 때� 감사하는� 것은� 아무나� 할� 수� 있는� 것이�

아닙니다.�

바울은� 억울한� 자신의� 상황을� 바라보며� 하나님을� 원망한� 것이� 아니라,�

도리어� ‘하나님께서� 도우셨다’� 라고� 고백합니다.� 좋지� 않은� 상황에서도�

‘은혜’� 라는� 단어를� 떠올렸던� 경험이� 있는� 분들이� 나눌� 수� 있도록� 안내

해� 주십시오.� 만약� 그런� 분들이� 없다면� 일부러� 그런� 나눔을� 하도록� 일

부로� 유도하지� 마시고,� 솔직하게� 없음을� 이야기하고� 우리가� 그런� 높은�

차원의� 신앙에까지� 함께� 자라가� 보자고� 독려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

오늘� 말씀� 가운데,� 개개인마다� 주시는� 은혜가� 다를� 것입니다.

어떤� 부분들이� 나에게� 감동이� 되고� 은혜가� 되었는지� 함께� 나눌� 수� 있

도록� 해주십시오.

그리고� 새롭게� 결단할� 수� 있는� 부분이� 있다면� 그� 부분도� 나눌� 수� 있도

록� 해주십시오.

솔직히� ‘나처럼� 예수� 믿어보라!’� 고� 말하는� 것은� 결코� 쉬운� 일이� 아닌�

것을� 전제로� 이� 문제는� 시작해야� 합니다.

하지만,� ‘나처럼� 예수� 믿어보라!’� 고� 말하지� 못하는� 이유가� 무엇인지� 정

직하게� 말해볼� 수� 있는� 시간을� 가져볼� 필요는� 있습니다.

혹시� 성실하지� 못한� 직장생활,� 좋은� 부모로서의� 모습을� 보이지� 못하는�

것이� 그� 이유가� 된다면,� 우리는� 다시� 한번� 내� 삶을� 돌아보아야� 할� 것입

니다.� 이� 부분은� 목자가� 먼저� 나눠주신다면� 자연스러운� 나눔으로� 나아

가는데� 도움이� 될� 것� 같습니다.


